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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was to synthesize contents of emotion coaching inter-
ventions (ECI) for parents and explore unique changes in parents, parents-child, or child outcomes. Method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ccording to Whittemore and Knafl’s integrative review method, which encompassed 
problem identification, literature search, data evaluation,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stages. Relevant searching 
terms in English and Korean were used for eight electronic databases: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CINAHL, RISS, KISS, NDSL, and DBpia. Results: A total of 28 studies were selected: 16 Korean and 12 non-Korean 
ones. Among the selected studies, the ECI for parents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regulating both the parent’s and 
child’s emotions. The contents of the ECI seems to be applicable and understandable using self-reflection, emotional 
competency improvement, and emotion coaching proficiency, especially for demonstration and maintenance of a 
positive attitude. Conclusion: The ECI was an effective intervention which is helpful for child rearing,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for parents. In addition, it had a positive effect in regulating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through interventions provided to th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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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감정 학습의 중요성이 교육이나 상담을 포함한 여

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느낌이나 기분이 부정적일 

때에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

다. 인간은 가족 안에서 일차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

운다[1]. 하지만 핵가족화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동이 가족

관계를 통해 감정을 교류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획득할 기

회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1,2]. 이처럼 가정이 감정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실해짐에 따라 점차 부정적 감정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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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2]. 이러한 아동은 대처방법을 학습하지 못해 행동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이로 인해 또래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1,2]. 그러므로 성장기의 아동은 부모

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대처자원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동이 

다양한 감정에 대처하는 전략 구축 및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

록 돕는 부모의 역할이 특별히 요구된다[2]. 이를 위해서 우선

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부모의 감정조절의 향상을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3-6]. 기존 연구들은 전문가의 도움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거나 특별한 도구만을 매개한 중재안을 활

용하였기에, 부모들의 자율적인 학습이 용이하지 않아, 최종적

으로 부모가 자기 역량강화를 통한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데 한

계가 있다[3-6]. 이는 자녀에게 직접 자가 관리 중재를 적용하

여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긍적적인 효과를 도출

하는데 장, 단기적으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7]. 이러

한 기존의 프로그램의 제한점을 극복한 중재방법의 하나로 감

정코칭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1]. 

감정코칭(emotion coaching)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

해하고 조절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의

사소통 체계를 말한다[1]. 감정코칭의 기본 전제는 감정을 좋

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긴다

는 점이다. 일상에서 감정코칭 형태의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부

모의 경우에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녀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아동의 불안 수준이 낮고 감

정조절 능력이 높아진다[8]. 더불어 아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하면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고 자아탄력성 역시 높아

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감정코칭의 유용성이 보고되면서, 국내에서 2010년에 처음

으로 감정 코칭을 활용한 중재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이후 감정

코칭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0]. 특

히 부모, 아동, 자살위기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감정코칭

을 적용하여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었다[10]. 이처럼 감정

코칭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간호학 분

야에서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감

정코칭이 국내에 소개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아직까지 간

호학문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감정조절 문제는 비단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서[2], 우울, 불안

과 같은 내현화 문제, 폭력,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 및 대인관

계 문제 및 자살사고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2,8]. 

따라서 감정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감정코칭 중재의 

핵심적인 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정신간

호학 연구와 실무분야 접목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변화를 유발하는 감정코

칭 중재의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코

칭 중재를 통한 부모의 주요한 변화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

인이 필요하다. 즉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는 어떠한 변화

가 나타나며, 부모의 변화를 통해 촉진되는 아동의 변화가 무

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

모에게 감정코칭 중재를 제공하여 효과를 보고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감정코칭 중재의 핵심적 구성요

소를 파악하고, 그 효과를 부모의 변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서의 변화, 자녀의 변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에게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감정코칭 중재의 구성요소

와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코칭 중재의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 감정코칭 중재의 효과로 나타나는 부모의 변화, 부모-자

녀 상호작용에서의 변화 및 자녀의 변화 내용으로 구분하

여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추후 감정코칭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정

보의 구축을 위해,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코칭 중재가 부모의 

변화와 자녀의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요소를 파악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합적 문헌고찰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방법을 선택하였다. 통합적 고

찰은 질적 연구 및 사례연구를 고찰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자

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통합적 고찰은 Whittemore와 Knafl [11]이 제시한 5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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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문제 인식 단계로 통합적 고찰

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두 번째는 문헌 검색 및 선정 단계이

며 명확한 목적을 토대로 문헌 검색과 선정의 범위를 좁혔다. 

세 번째는 자료의 평가로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문헌을 최종

적으로 선정하였다. 네 번째는 자료분석 단계로 일차 자료에서 

얻어진 각각의 자료를 매트릭스를 기술하여 통합하였다. 각각

의 문헌에서 제시하는 일차 자료를 분석방법, 연구설계, 표본

특성 등의 하위그룹으로 재분류하여 각각의 그룹 안에 있는 다

양한 자료를 반복하여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이끌어 내

었다. 마지막은 의미해석의 단계로 통합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 문제는 ‘부모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변화를 관찰한 중재의 구성요소와 효과는 무엇

인가?’이다. 선정기준에서 (1) 연구의 대상(participant)은 감

정코칭 중재에 참여한 부모이다. 자녀를 함께 대상으로 한 경우

에도 부모를 우선적 중재대상으로 한 연구는 분석에 포함하였

다. (2) 중재방법(intervention)은 감정코칭 중재를 말하며 중

재의 횟수, 기간, 종류, 타 중재와의 병행 여부를 배제 기준으로 

두지 않았다. (3) 비교중재(comparison)는 실험설계에 국한하

지 않고, 단일군 전후 설계도 포함하였다. (4) 결과변수와 측정

시점, 세팅(setting)도 제한을 두지 않고 검색하였다. (5) 이 중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문헌,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진 문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배제기준은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코칭 중

재가 아닌 문헌과 원문 전체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 고찰 연구, 

편집자 논평 등은 제외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18년 10월 한 달간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CINAHL, RISS, KISS, NDSL, DBpia의 

총 8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검색은 검

색어를 ‘감정코칭’, ‘부모’, ‘어머니’, ‘아버지’, ‘돌봄자’, 혹은 

‘parents’, ‘caregivers’, ‘mothers’, ‘fathers’, ‘emotion coach-

ing’을 AND와 OR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한 연구가 출판되기 시작한 시기는 최근 10년 전부터로[9],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에 따른 

부모들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검

색을 제한하였다. 

문헌검색을 통해,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MEDLINE (25), 

EMBASE (24), Cochrane Library (115), CINAHL (11), RISS 

(56), KISS (9), NDSL (45), DBpia (13)로 총 298편의 국내외 문

헌이 검색되었다. 그 중 82편의 중복 검색된 문헌을 배제하였

으며,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35

편을 제외하고, 81편의 문헌 전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였다. 그 

중 감정코칭 중재를 주요 연구변수로 설정하지 않은 연구 39

편, 감정코칭을 부모 이외의 대상에게 적용한 연구 9편, 포스터 

발표 등 원문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5편을 제외한, 총 28

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4. 선정 논문의 질 평가

통합적 문헌고찰에서 질 평가는 상당히 복잡하고 최적화된 

표준기준은 없어 명확한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의 선정과 제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1]. 질 평가 기준을 넓게 잡으

면 연구의 특이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연구설계마다 평가의 기

준을 달리 하면 복잡한 형태의 분석이 되므로 연구의 진정성, 

방법론적 수준이나 정보의 가치, 일차 자료의 대표성 여부에 

따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10]. 또한 통합적 고찰에서 선정

된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문헌을 제외하기보다는 의

미부여를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2명의 연구자가 질 평가

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28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이중 무작

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와 비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가 

21편(75.0%)이었는데 대상자 선정방식, 연구설계, 도구의 선

정, 통계 분석과정 및 결과 보고 측면을 실험설계 연구의 질 평

가 기준으로 볼 때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 단일군 사

전 ․ 사후 설계의 연구들은 대조군을 구하기 힘든 대상의 연구

이며 의미 있는 연구의 결과와 해석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여 

고찰 대상에 포함하였다. 질적 연구와 사례연구 역시 각각의 목

적에 맞는 설계를 갖추었으며 연구결과의 해석에 포함 가능하

다고 판단하였다(Table 1).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추출의 범위에는 출판유무, 전공분야, 

연구설계, 참여 대상자 인원, 연구대상, 진행 회기, 회당 시간, 

측정도구, 결과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이 때 연구설계는 Study 

Design Algorithm for Medical literature of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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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searched (n=298)
MEDLINE (n=25), EMBASE (n=24), Cochrane Library (n=115), CINAHL (n=11) 

RISS (n=56), KISS (n=9), NDSL (n=45), & DBpia (n=13)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216)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81)

Exclude after screening of title and abstracts (n=135)

Duplication (n=82)

Full-text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s
- Independent variable is not emotion coaching(n=39)
- Not an intervention provided to the parent (n=9)
- Poster or full-text unavailable (n=5)

Studies included (n=28)

Figure 1. Flow diagram to select eligible studies.

(DAMI)[12] 문헌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1. 선정된 문헌의 특성

28편의 선정된 문헌 중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는 16편, 나머

지 12편은 국외 출판이었다(Appendix 1). 출판 연도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편(7.1%),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 11편(39.3%),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15편(53.6%)이었

다. 선정된 문헌 중 17편(60.7%)은 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이었

으며, 11편(39.3%)은 석사학위 논문이었다. 연구설계는 비무

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가 13편(46.4%)으로 가장 많았으

며,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가 8편(28.6%), 사례연구가 3

편(10.8%), 단일군 사전 ․ 사후 연구가 2편(7.1%), 질적 연구가 2

편(7.1%)이었다. 28편의 연구대상 부모는 총 1,371명(실험군 

735명, 대조군 636명)으로, 국내 연구의 참여자가 393명, 국외

는 978명이었다. 선정된 19편(67.7%)에서 보고된 부모의 평균 

연령은 30~40세였다. 자녀의 연령은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31

세에 걸쳐 확인되었고, 걸음마기에서 학령전기에 해당하는 자

녀를 둔 부모대상 연구가 14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

기 자녀의 부모대상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은 7편(25.0%)이었

다. 28편 중 중재 후 추적검사를 시행한 연구는 총 20편이었으

며 평균 추적검사 시기는 14.4주였고 국내는 5.5주, 국외는 23.4

주였다. 연구분야는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18편

(64.3%), 유아교육 분야가 6편(21.4%)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Table 1). 

2. 적용된 감정코칭 중재의 구조와 구성요소

본 연구는 감정코칭 중재의 진행방식에 대한 최신 동향은 

어떠한지를 중재의 구조 및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재구조 

중재구조는 중재의 규모, 기간, 횟수, 제공시간, 구조화 수

준, 단계 등으로 살펴보았다. 개별 중재를 적용한 연구는 3편

(10.7%)이었으며 집단 중재는 25편(89.3%)으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집단중재의 경우, 집단의 크기는 최소 2명에서부

터 최대 22명으로 다양하였다. 집단의 크기가 2명 이상 5명 이

하인 연구는 3편(10.7%), 6명 이상 19명 이하인 연구는 15편

(53.6%), 20명 이상인 연구는 4편(14.3%)이었다(Table 1). 중

재 기간은 최소 2일에서 최대 12주로 다양하였으며, 중재 횟수

의 경우 8회기가 10편(35.7%)으로 가장 많았고, 5~6회기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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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Studies (N=28)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tudy Countries Korean
Non-Korean

16 (57.1)
12 (42.9)

Publication year 2009~2011
2012~2014
2015~2018

2 (7.1)
11 (39.3)
15 (53.6)

Study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One group pre-post study
Noncomparative study (case report) 
Qualitative research design

 8 (28.6)
13 (46.4)
2 (7.1)

 3 (10.8)
2 (7.1)

Type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Master's thesis

17 (60.7)
11 (39.3)

Major field of researchers Psychology
Early childhood education
Others 

18 (64.3)
 6 (21.4)
 4 (14.3)

Mean age of parents 20~30 
31~40
41~50 
Unclear 

1 (3.6)
19 (67.7)
 3 (10.8)
 5 (17.9)

Developmental stage of the child 
(ranges of age)

Infant (0~1) 
Toddler-preschool child (2~7)
School child (8~13)
Toddler-school child (2~13)
School child-adolescence (8~19)
School child-adulthood (8~31)

1 (3.6)
14 (50.0)
 7 (25.0)
 4 (14.3)
1 (3.6)
1 (3.6)

Intervention Individual group
(each group size)

1
2~5
6~19
≥20
Unclear 

 3 (10.7)
 3 (10.7)
15 (53.6)
 4 (14.3)
 3 (10.7)

Structuring Structured
Semi-structured

26 (92.9)
2 (7.1)

Intervention stage No classification
3 stage
4 stage

24 (85.8)
2 (7.1)
2 (7.1)

편(32.1%)으로 파악되었다. 중재제공 시간은 평균 13.8시간이

었으며, 국내 연구는 14.4시간, 국외의 연구는 13.0시간이었다

(Table 2). 회기 별로 목표에 따른 중재의 활동을 계획하여 중재

를 제공한 구조화된 형태의 연구는 26편(92.9%)이었다. 중재

의 흐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중재

를 제공한 연구는 4편(14.3%)이었다(Table 2).

2) 구성요소

감정코칭의 기본 체계는 1) 감정 인식하기, 2) 감정적 순간을 

기회로 삼기, 3)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하기, 4)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5)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의 5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1]. 선정된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감정코칭 중재는 참여자로 하여금 감정코칭의 5단계를 습득하

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통된 구성요소를 적용하고 있었다. 

핵심 내용은 ‘자아성찰을 통한 자기이해’, ‘정서적 역량의 향

상’, ‘시연을 통한 감정코칭 숙련도의 향상’, ‘긍정적 태도의 유

지’ 4가지 요소였다.

첫째, 감정코칭을 단일중재로 사용한 연구 대부분은 중재 초

반에 부모의 자아성찰을 통한 자기이해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

었다. 자기이해에는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한 애착유형이나 양

육박탈의 경험과 관련 감정을 바라보는 ‘초감정’ 및 현재 부모

로서의 양육방식(감정코칭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축소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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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s of Interventions Target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N=28)

Author (year) Study design
Sample size
(total n for: 

E=735; C=636)

Intervention
Follow up 

period
Outcome MeasurementDuration/

ECI session/total
Hour per 
session

Koo (2018) Quasi. Mothers
(E:11, C:11)

5 weeks 
10/10

1.5 Pre, post, & 
5-week F/U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 parenting 
self-efficacy

MEIS & PSOC

Beak et al.
(2017)

Quasi. Mothers 
(E:22, C:21)

8 weeks 
8/8

2 Pre & post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ing behavior, & 
mother's emotional 
expression

PPC, IPBI-M, & 
FEQ

Beak et al.
(2017)

Qualitative 
research 

Mothers 
(E:5)

8 weeks 
8/8

2 - - -

Lee (2017) Case report Mothers 
(E:2) 

2~3 months 
12/12

1 Pre, post, &
3-month F/U

Parenting self-efficacy & 
parenting stress

PSE & PDH

Loop et al.
(2017)

RCT Parents 
(E:26, C:19)

8 weeks 
4/8

1.5 Pre, post, & 
16-week F/U

Parental self-efficacy beliefs &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SEBs & CBCL 

Choi et al.
(2016)

Quasi. Mothers 
(E:7, C:7) 

12 weeks 
12/12

1.5 Pre, post, &
4-week F/U

Psychological well-being & 
parenting stress

PWBS & PSI-SF

Chronis-
Tuscano et al.
(2016) 

Case report Parents 
(E:3) 

22~26 weeks 
5/22~26

1 Pre, post, &
6-month F/U

Child behavior & child 
emotion regulation 

CBCL & ERC

Dunsmore et al.
(2016)

RCT Parents 
(E:70, C:64) 

12 weeks 
12/12

1.25 Pre, 
intermediate, 

& post

Child emotion regulation &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ERC & PBCE

Han (2016) Qualitative 
research

Mothers 
(E:5)

8 weeks 
8/8

1.5 - - -

Lafrance et al.
(2016) 

Quasi. (One 
group 
pre-post)

Parents 
(E:34, C:0)

2 days
1/3

3~6 Pre & post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 
parent traps

PVA, PBCE, & 
PTS

Porzig-
Drummond 
et al. (2016)

Quasi. (One 
group 
pre-post)

Mothers or 
fathers

(E:38, C:0)

3 weeks 
1/3

2 Pre, post, & 
3-month F/U

Child behavior, dysfunctional 
parenting, parental 
adjustment, & client 
satisfaction

ECBI, PS, 
DASS-21, & TAI 

Yu et al. (2016) Quasi. Mothers 
(E:12, C:12) 

8 weeks 
8/8

1.5 Pre & post Mother's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 emotion regulation of 
toddlers 

CCNES & ERC

Choi (2015) Quasi. Mothers 
(E:20, C:20)

6 weeks 
6/6

2 Pre, post, &
4-week F/U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 parenting stress

MBRI & KPSI-SF

Havighurst 
et al. (2015)

RCT Mothers or 
fathers 

(E:114, C:99) 

6 weeks 
6/6

2 Pre, post, &
10.5-month 

F/U

Parent emotion socialization
(parent and youth report), 
family conflict (parent and 
youth report), & youth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EAC, FCS, & SDQ

Park (2015) Quasi. Mothers or 
fathers 

(E:45, C:48)

5 weeks 
5/5

3 Pre, post, & 
4-week F/U

Parenting stress, parents 
conflict coping ability, & 
self-esteem

PSI-SF, CCBS, & 
RES 

C=control group;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CCBS=Conflict Coping Behavior Scale;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s; 
DASS=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cale; E=experimental group; EAC=Emotions as a Child Scales; ECBI=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ERC=Emotion 
Regulation Checklist; FCS=Family Conflict Scale; FEQ=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F/U=follow-up; IPBI-M=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Mother Form; KPSI-SF=Korean-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EIS=Multifactor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PBCE=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PDH=Parenting Daily Hassles; PPC=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PS=Parenting 
Scale; PSE=Parenting Self-Efficacy; 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VA=Parents Versus Anorexia Scale; 
PWBS=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Quasi.=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RES=Rosenberg Self-Esteem Scale; 
SDQ=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EBs=Self-Efficacy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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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s of Interventions Target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Continued) (N=28)

Author (year) Study design
Sample size
(total n for: 

E=735; C=636)

Intervention
Follow up 

period
Outcome MeasurementDuration/

ECI session/total
Hour per 
session

Porzig-
Drummond 
et al. (2014)

RCT Parents 
(E1:31, E2:31, 

C:30)

3 weeks 
1/3

2 Pre, post, 
3-month F/U, 

2-year F/U

Child behavior, parent stress and 
dysfunctional parenting, parental 
adjustment, & emotion- related 
parenting style

ECBI, PSI-SF, 
DASS-21, & 
ERPS-ST

Salmon et al.
(2014)

RCT Parents 
(E:18, C:18)

8 weeks 
8/8 

0.25~2 Pre, post, &
4-month F/U

Child adjustment & parental 
adjustment

ECBI & PTC

Shin (2014) Quasi. Mothers 
(E:8, C:8)

8 weeks 
8/8

3 Pre, post, & 
3-week F/U

Mother's conflict copy,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conflict 
copy, mother's social skills, &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social skills

F-COPES & 
SSRC

Shortt et al.
(2014)

Quasi. Imprisoned 
mothers

(E:29, C:18)

8 weeks 
15/15

2 Pre, post, & 
6-month F/U

Maternal emotion regulation,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behavior, & mother's adjustment

DERS, ATQ, 
MESQ, ESDS, 
BSI, & SRD

Go (2013) Quasi. Mothers 
(E:7, C:6)

8 weeks
8/8

2~2.5 Pre, post, &
24-day F/U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 
mother's communication

MEIS & PACI

Havighurst 
et al. (2013)

RCT Mothers 
(E:31, C:23)

6 weeks 
6/6

2 Pre, post, &
6-month F/U

Parent emotion awareness and 
regulation, parent emotion 
socialization, parent empathy and 
emotional connection, child 
receptive language, child emotional 
knowledge, & child behavior

DERS, MESQ, 
PESQ & ES, 
PPVT-III, EST, 
& ECBI

Kim (2012) Quasi. Mothers 
(E:15, C:15)

8 weeks 
8/8

1~1.5 Pre & post Parents understanding of child's 
emotions & parental 
responsiveness in expressing 
children's emotions

PUCE & PRECE 

Lee (2012) Quasi. Mothers 
(E:12, C:12)

3 weeks 
6/6

Unclear Pre, post, &
4-week F/U

Parenting stress PSI-SF

Park (2012) Quasi. Mothers 
(E:15, C:15)

8 weeks
8/8

1.5 Pre & post Parenting self-efficacy &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PSE & PACI 

Seo et al.
(2012)

Case report Mothers 
(E:3)

8 weeks 
8/8

2 Pre, post, & 26 
or 27-day F/U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expression &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ACES & PSOC

Wilson et al.
(2012)

RCT Mother or 
father

(E:62, C:66)

6 weeks 
6/6

2 Pre, post, & 
7-month F/U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beliefs, children's negative 
emotions, general parenting 
practices, & early childhood 
assessment

MESQ, CCNES, 
APQ, & 
DMESECA

Havighurst 
et al. (2010)

RCT Mother or 
father 

(E:106, C:110)

6 weeks 
6/6

2 Pre, post, &
6-month F/U

Parent emotion awareness and 
regulation, parent emotion 
socialization, 
parent empathy and emotional 
connection, child receptive 
language, child emotional 
knowledge, & child behavior

DERS, MESQ, 
PESQ and ES, 
PPVT-III, EST, 
& ECBI

Seo (2010) Quasi. Mothers 
(E:15, C:14)

3 weeks 
6/6

1.5 Pre, post, & 
1-month F/U

Parenting self-efficacy &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PSE & PACI

APQ=Alabama Parenting Questionnaire; BSI=Brief Symptom Inventory; C=control group;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s; 
DASS=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cale; DERS=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E=experimental group; ECBI=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ECI=Emotion Coaching Intervention; ERPS-ST=Emotion-Related Parenting Styles-Self Test; ES=Empathy Scale; ESDS=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EST=Emotion Skills Task; F-COPES=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F/U=follow-up; MEIS=Multifactor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MESQ=Maternal Emotional Style Questionnaire; PACES=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Expressiveness Scale; PACI=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PESQ=Parent Emotional Style Questionnaire; PPVT-III=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Third Edition; PRECE=Parental Responsiveness in 
Expressing Children's Emotions; PSE=Parenting Self-Efficacy; 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TC=Parenting Tasks Checklist; PUCE=Parent Understanding of Child Emotions; Quasi.=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SRD=Self Report Delinquency Scale; SSRC=Social Skills 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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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재 전

이나 중간에 심장박동을 안정화하는 심호흡법을 적용하여 부

모의 안정과 평상심 유지를 유도하였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자녀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설정하지만, 자녀의 

감정에 대해서는 긍정성이나 부정성에 상관없이 공감적 반영

을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셋째, 시연을 통해 감정

코칭 5단계를 반복 훈련하여 숙련도의 향상을 꾀하였다. 시연

은 부모 자신의 경험, 아동의 행동양상 등을 역할극 형태로 진

행하거나 아동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하여 훈련하고 

있었다. 넷째, 부모가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긍정

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 참석 외 시간에 수행해야 하

는 과제를 제공하였다. 과제의 내용은 주로 자신과 타인의 강점 

찾기, 감정일기, 운동하기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3. 감정코칭 중재의 효과 

선정된 연구에서는 감정코칭 중재의 효과를 다양하게 평가

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변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아동

의 변화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부모의 변화 

부모의 변화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이를 구분하면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정서능력, 사회적 역량

의 세 가지 범주로 볼 수 있다. 첫째, 자녀양육의 변화는 양육행

동,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평가하

였는데, 11편의 연구에서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의 관찰을 통해 

중재효과를 평가하였다. 중재 결과,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

에 대한 부모의 대처가 향상되었으며, 자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감정축소형’ 양육방식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

다. 7편의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 측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연

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5편의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측정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재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자가보

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육행동과 양육태

도는 관찰법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13-16].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 6편 중 3편에서 Choi와 Chung [17]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lf-Efficacy, PSE)를, 5

편에서 Abidin 등[18]이 개발한 단축형 양육 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를 사용하였다. 

둘째, 중재효과를 부모의 정서역량의 변화로 측정한 연구는 

7편이었는데, 이중 6편에서 부모의 정서 알아차림과 조절능력 

및 정서지능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정서지능의 변화를 

측정한 2편 중 1편에서는 추적검사에서도 정서지능의 유의미

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정서 조절능력은 3편의 연구에서 Gratz

와 Roemer [19]가 개발한 정서조절능력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사용하였다. 

셋째, 사회적 역량의 변화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사회성 

등을 평가하였다. 6편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감

정적 연결의 개선을 평가하였으며, 6편의 연구 모두에서 감

정코칭 중재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중 5편의 연구

에서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조절하며 이를 사회적으

로 더욱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회화가 향상되었

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한 6편의 연구 중 3편에서 Min 

[20]이 번안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평가에 사용하였다. 사회

화의 변화는 Lagacé-Séguin과 Coplan  [21]이 개발한 부모의 정

서사회화 측정도구(Maternal Emotional Style Questionnaire, 

MESQ)를 4편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한편 선정된 연구 중에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자녀의 부모

에게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한 연구가 국내 1편, 국외 7편이었다. 

자녀의 정신과 진단에는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order),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s),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s), 

조기발병 품행장애(early onset conduct disorders), 식이장애

(eating disorders), 외현화 행동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

항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3주간 주 2회, 회기당 2시간씩 

중재를 제공한 연구에서는 2시간 중 75분 동안 감정코칭 중재

를 적용하였다[14]. 이 연구에서 중재 2년 후 측정에서는 감정

코칭형 양육방식과 불안에는 변화가 없었고, 감정축소형 양육

방식과 우울은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는 등 부분적인 효과를 확

인하였다[14]. 조기발병 품행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8주에 걸쳐 

회기당 15분씩의 개별중재 3회와 2시간씩의 집단중재 5회, 총 

10.8시간의 감정코칭 중재를 제공한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부모적응을 측정하였으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22]. 식이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2일 동안, 3시간의 질병교

육을 시행한 후 9시간의 감정코칭 중재를 제공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측정을 통해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13].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12주 동안 

회기당 1.5시간씩, 총 18시간의 중재를 제공받은 어머니는 자

신의 삶에 목적을 둔 개인으로 성장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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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 감소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23]. 이외에, 

투옥 중인 어머니에게 매주 2시간씩, 15주에 걸쳐 총 30시간 동

안 감정코칭 중재를 제공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감정조절이 

증가하여 퇴소 후의 범죄 행위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24]. 정신과 진단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한 중재 시간은 평균 12.0시간이었다. 일반 아동

의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한 중재 시간인 14.0시간과 비교해 볼 

때 중재제공 시간은 더 길지 않았다. 

2)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의 변화

선정된 연구를 보면 3편의 사례연구 중 2편의 질적 연구에서 

중재에 참여한 어머니의 참여경험을 기술하였다. 2편의 질적 

연구의 참여자는 학령 전기 아동의 어머니 10명이었으며, 이들

이 감정코칭 중재에 참여한 과정을 녹음해서 전사한 자료, 중

재 후에 시행한 심층면담 전사자료 및 중재 평가지 등의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3편의 사례연구는 12개월 미만 

영아의 어머니부터 7세 아동의 어머니까지 총 5명을 대상으로 

각각 총 12~16시간의 감정코칭 중재를 제공하고 수집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Table 1).

질적 연구와 사례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

함하였다. 중재에 참여한 어머니는 초기에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 와 닿지 않는 공감의 한계’를 표현하였다. 하지

만, 가족 내 문제의 원인이 이것에서 기인함을 이해하면서 어머

니 자신의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어머니 중

심이 아닌 자녀 중심의 사랑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의사소통에

서 자녀의 감정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녀에게 감정

표현 언어를 사용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정

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관계 지향적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더불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감정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아채고, 삶에서 만나는 감정을 다른 관

점으로 바라보았다. 이를 통해 정서반응 태도에서도 변화를 경

험하였으며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3) 아동의 변화 

선정된 28편의 연구 중 부모에 대한 중재를 통해 아동의 변

화를 관찰한 연구는 12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미치

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아동의 행동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대

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코칭 중재가 부모 자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문제 감소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하였

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5편의 연구에서 Eyberg와 Pincus [25]

가 개발한 아동행동척도(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ECB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편의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조

절을 관찰하였고, 감정코칭 중재를 통해 아동의 불안정이 개

선되고 부정적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아동의 

정서조절을 측정한 국내외 연구는 모두 Shields와 Cicchetti 

[26]가 개발한 정서조절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외에 3편의 연구에서 아동의 감정 

단어, 감정 이해와 같은 감정지식의 증가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2편에서 개선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및 적대

적 반항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변

화는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으나 아동의 파괴적 행동은 중재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14]. 조기발병 품행장애 아

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감정지식이나 파

괴적 행동양상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22]. 적대

적 반항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2주에 걸

쳐 회기당 75분씩 총 13.3시간의 감정코칭 중재 적용 후 유의미

한 수준에서 아동의 감정조절 능력이 향상되었고, 파괴적 행동

양상이 감소되었다[15]. 식이 장애로 진단된 자녀의 부모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이 

증가하였다[1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재 제공 6개월 후 시행한 추적 검사에

서 6명의 아동 중 3명의 증상을 보이지 않아,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코칭 중재가 정신과적 진단 기준에 속하는 아동의 행동조

절 및 감정조절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하였다[27].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에게 제공한 감정코칭 중재가 부모와 아동에

게 미치는 효과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

를 대상으로 한 감정코칭 중재 연구의 방향과 제한점, 감정코칭 

중재의 중재 전략, 측정한 감정코칭 중재의 효과를 3가지 범주

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1.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감정코칭 중재 연구의 방향과 

제한점 

국내외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감정코칭 중재연구

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내연

구는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아동의 부모가 주요한 중재 

제공 대상이었다면, 국외연구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아동이나 

생의 전환기에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적용한 연구가 더욱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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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대상으로 한 감정코칭 중재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통합적 고찰

다. 연구대상이 국내와 국외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

에서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용

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내연구의 중재 

제공자가 심리학 전공자가 많았으며 특히 임상심리학이 아닌 

상담심리학 전공자였기 때문에 임상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중재 구성을 살펴보면, 국내연구는 부모의 자아성찰 및 변화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면 국외의 연구는 아동의 발달 특성이

나 질병교육을 중재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국내 감정코칭 중재는 주요한 대상을 부모로 보고 부모의 변화

에 초점을 두는 반면, 국외에서는 자녀 행동문제의 변화에 초점

을 두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비교해보면, 국내에서 부모에게 감정코칭 중

재를 적용하여 부모의 변화를 관찰한 것은 부모를 중재의 대상

으로 보고 직접 치료(direct therapy)를 적용한 것이며, 국외의 

경우에는 아동의 변화를 얻기 위해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부모에게 간접 치료(indirect therapy)를 적용한 경우라고 하겠

다.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아동의 변화였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중재의 효과를 아동의 변화를 통해 관찰하는 것이 

연구수행상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이 보이는 문

제의 원인이 부모라고 보고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감정코

칭 중재를 제공한 후 부모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라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보는 이슈 

제기의 초점은 자녀문제의 변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변

수로 자녀의 변화도 측정하는 것이 연구설계상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외의 연구결과는 감정코칭을 적용함으로써 아동뿐

만 아니라 성인기의 자녀에까지 정신과적 증상의 부분적 호전이

나 완화를 보였다[13,27]. 인간이 정신질환에 이르는 이유는 생

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설명

되지만[2], 선정된 문헌에서 보고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정적 감

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도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1,2,13]. 결론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조

절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로서 감정코칭형 의사소통

이 부정적 감정조절에 효용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통합적 고찰을 통해 파악된 감정코칭의 기본 원리는 다음

과 같다. 감정코칭은 부모의 감정조절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

로 하고 있다[1,6]. 중재효과 평가를 통해 부모 자신의 평상심

이 확보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 양육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27]. 고찰 대상의 중재연구에서 자녀는 자신의 감

정이 부모로부터 관찰되고 공감되는 감정코칭형 의사소통 과

정을 경험하면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해소되고 감정조절 능

력이 향상되었다[1,16,27]. 또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 

자녀는 행동문제가 감소하며, 평온한 감정을 토대로 부모와 함

께 대처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탄력성이 향상

되고 내적 자원이 형성되어 디스트레스(distress)에 대한 면역

을 형성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1,9,16,27]. 이러한 감정코칭

형 의사소통 방식이 반복되면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

절할 수 있게 되는데, 반복을 통해 체득된 의사소통 습관은 다

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 내 의사소통의 변화는 그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감정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임상실무에서 정신질환자를 만나는 정신간호사의 치료적 의

사소통 방식 훈련에도 감정코칭의 원리가 매우 유용하게 적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신간호사는 감정조절 및 행동문

제에 있어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를 접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코칭은 부정성이 높고 빠르게 일어나는 감정변화를 보이

는 아동의 파괴적 행동감소에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수시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

동이 감정코칭을 더욱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15]. 따라서 정

신간호사가 감정코칭 방법을 익힌다면 부모교육을 위한 도구

로서 감정코칭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신질환을 경험하

는 아동을 포함한 대상자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절실한 현대사회의 사회환

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핵심 감정에까지 도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감정코칭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

움에 대한 근원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정신과

적인 문제를 겪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감정코칭 효과가 입증된 

바, 국내에서도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게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중재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고찰을 통해 살펴본 선행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설계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비무작위 실험설계 연구가 가장 많

았던 반면 국외의 경우는 무작위 실험설계 연구가 더욱 많았다. 

추적검사 시행 시기 역시 국외연구는 국내보다 평균 6개월 정

도 길게 장기효과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질적 연구와 사례연구

를 제외한 연구참여인원 역시 국내보다 국외가 3배 이상 많았

다. 실제 감정코칭의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무작위 실험설계 연구와 추적조사 기간이 긴 연구가 필

요하다. 국내연구에서 무작위 실험설계 연구가 없고, 추적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시간과 자원에서 열악한 학위 

논문이 과반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면 국외 연구는 대학병

원, 지역사회 기관, 클리닉에서 다수의 인력이 대상자를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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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모집하여 시행한 것이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관 차원에

서 감정코칭의 효용성을 적극 검토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연구에 참여한 부모의 자녀 나이를 비교해 보면, 국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아동은 독립성과 개별

성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크

게 받기 때문에[2] 감정 코칭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높은 대상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부모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효과성을 보고한 바,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의 대상자에게 감정코칭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2. 감정코칭 중재의 중재전략 

본 연구결과로 파악한 감정코칭 중재의 핵심 구성요소 4가

지를 토대로 한 전략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이해

의 과정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수적 요소이다[16]. 또한 참

여자의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동기

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2]. 연구에서는 참여

자들이 자신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킴으로써[16] 변화의 필요성을 고취하였

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는 집단으로 중재를 제공하였는데, 이

는 감정코칭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본다[1,28]. 이는 집단과정 및 구성원들 간의 지지적 

의사소통은 그 자체가 치료적 도구로서 작용하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더불어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28]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선을 

제시하나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수용하는 

것이 감정코칭의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깊이 이해하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

는 경우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

로 보고되는데[16], 긍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 역시 

삶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한 부분은 부모의 양육 스트

레스 감소를 포함한 자신의 정서적 역량과 더불어 자녀양육의 

역량을 함께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16,28]. 

단, 감정의 성찰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는 부정적 감정에 직

면하는 것을 가학적이라 여길 수 있고[27], 숙달되지 않은 상태

에서 감정코칭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압도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22]는 조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녀

가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음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

려고 할 경우 감정코칭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27] 것도 중재

제공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공감을 통해 부정적 정

서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숙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

간의 안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감정코칭을 적용하는 시간

은 대상의 특성과 변수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단, 본 연구에서 선정

된 정신과 진단을 받은 자녀의 부모에 관한 연구 중 부모와 자

녀 모두에서 중재 효과가 나타난 연구의 총 중재 시간은 12시간 

이상이었음을 고려하여 12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프로그램 구

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감정코칭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

연은 감정코칭의 숙련도 향상에 도움이 되며, 역할극을 통해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자녀양육역량이 증

가하고[13,22], 동시에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조절능력이 

향상되어 정조조절 능력과 사회적 역량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13,24,28]. 하지만, 부정적 감정이나 일부 특정 감정에 

시연이 집중될 경우 호기심,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에 대한 태도에 있어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28]

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를 포함한 다

양한 정서를 시연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16,28]. 

넷째,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정된 

연구에서 제공한 과제에는 장점 찾기, 감사일기 쓰기, 운동하

기 등이 포함되었는데, 과제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사고를 의식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29]. 그러므로 장점 찾기나 감

사일기 쓰기 과제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정서를 유지시키는 것

은 감정코칭을 가정 내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략

이 될 것이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뇌신경전달물질의 원활한 

분비 및 전반적인 신체의 대사를 원활히 하여 긍정적인 정서 조

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30], 이러한 과제는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자녀에게 감정코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가 되었을 것이다. 

3. 감정코칭 중재의 효과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한 후 자녀양육역량, 정서조절능력, 

사회적 역량과 관련한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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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대상으로 한 감정코칭 중재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통합적 고찰

의 범주별로 주요하게 사용된 변수와 그 측정도구가 가지는 함

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양육역량의 변화는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을 통해 측정

하였으며, 다양한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중재의 효과를 정확

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구체적이고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자녀양육 역량 중 가장 많

이 사용된 도구는 Abidin 등[18]이 개발한 PSI-SF 척도였으며 

이 도구는 양육 스트레스를 부모-자녀 영역, 부모 영역, 자녀 영

역의 하위영역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부모-자녀 영역의 양육 스

트레스는 역기능적 부모역할의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말하

며, 부모-자녀 영역은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 

영역은 자녀의 행동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말한다. 선행연구에

서는 하위영역별 효과를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는 감정코칭 중재의 구성요소를 달리하여 하위영역별 양육 스

트레스 변화를 측정해본다면,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고찰대상 연구들에서 정서 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도구는 Gratz와 Roemer [19]가 개발한 DERS이다. 

이 도구는 6가지 하위영역인 정서반응에 대한 비수용성, 목표

지향적 행동, 충동조절의 어려움, 정서의 알아차림, 정서조절 

전략, 정서적 명료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사회적 역량

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는 Choi와 Chung [17]

이 개발한 정서사회화 측정도구 MESQ로 4편의 연구에서 주

요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 도구는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개입 정도를 감정코칭, 감정축소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

하고 있다. 이 도구는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코칭형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축소

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감정축소형 의사소통 사용의 

감소 여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코칭 중재의 사회화 

향상 효과를 측정하기에 타당성 높은 도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에게 감정코칭 중재를 적용하여 효과

를 평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감정코칭 중재를 개발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었다.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

코칭 중재의 결과변수 및 측정도구별로 효과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감정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된 타 중재와 효과크기를 비교해 보는 연구도 

제안한다. 또한 부모 외 다른 대상에게 적용된 감정코칭 중재의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시행된다면 감정코칭 

중재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는 감정코칭 중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였으며, 간호

실무 영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간호학문 분야에서 치

료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부

모 교육과 아동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부모에게 감정코칭 중재를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

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한 중재의 핵심구성과 변화내용을 파

악하기 위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

코칭 중재의 중재전략은 자아성찰을 통한 자기이해, 정서적 역

량의 향상, 시연을 통한 감정코칭 숙련도의 향상, 긍정적 태도

의 유지였다.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코칭 중재는 부모의 자녀양

육, 감정조절,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더불어 자

녀의 감정조절과 행동문제 감소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감정코칭 중재의 효용성이 확인된 만큼 다양한 분야와 대상에

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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